
- 281 -

한미 FTA에 한 소비자인식과 망

김 경 자(가톨릭 학교 교수)

GATT이후 무역시장의 새로운 질서로 자리잡았던 WTO체제에서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해 FTA로 

표되는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다. 1992년 EU의 출범과 1994년 NAFTA의 발효를 계기로 2005년

에는 지역무역 정이 세계 총무역의 55%를 차지할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. 우리나라도 외경제 규모가 

GDP의 70%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FTA를 외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. 이에 정부는 1994년부터 칠

, 싱가포르, ASEAN 연합  미국과 FTA체결을 완료하 고 일본  국 등과의 정체결을 비하

고 있다. 

FTA 정체결로 인해 산업집단별로 다양한 득과 실이 존재하기 때문에 집단별로 찬반의견이 분분

하게 되지만 특히 한미FTA의 체결 후에는 우병 시 와 맞물려 사회 으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진 

바 있다. 그러나 특정산업에 한 시각을 배제하고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반 으로 한미FTA를 어떻게 

생각하는가에 한 조사는 매우 드물다. 본 연구의 목 은 한미FTA에 한 소비자들의 인식과 정체

결의 효과에 한 소비자 망을 악하기 한 것이다. 구체 으로 소비자들이 한미FTA에 해 얼마나 

알고 있는지, 정체결에 한 태도는 어떠한지, 그리고 정체결 후 어떤 사회경제  변화가 올 것이

라고 망하는지를 조사하 다. 

본조사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 소비자 542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. 남자와 여자가 

각각 50%, 그리고 연령별로는 20 와 30 , 40  이상이 각각 약 1/3을 차지하며 학력은 졸 이상이 

55% 다. 조사자료는 온라인조사 문기 을 통해 2007년 11월에 수집하 는데 표본오차는 신뢰수  

95%에서 ±4.2%이다. 

조사결과 한미FTA에 한 소비자들의 지식수 은 매우 낮았다. 한미FTA의 내용에 해 ‘매우 잘’ 

는 ‘ 체로’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38.7%에 불과하 다. 한 한미FTA에 해 찬성하는 비율은 

45.3% 는데 이는 정체결  략 인 찬성비율이었던 60% 내외보다 낮아진 것이다. 학력과 소득

수 이 높고 한미FTA에 해 잘 안다고 응답한 사람은 학력과 소득수 이 낮고 한미FTA를 잘 모른

다고 응답한 사람보다 한미FTA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. 한 남자는 여자보다, 한미FTA가 우리

에게 유리하다고 답한 집단은 불리하다고 답한 집단보다 찬성비율이 높았다. 

한미FTA 체결 이후의 망에 해서는 정  망과 부정  망이 혼재하 다. 정 인 망

과 부정 인 망 각각 9개 항목에 한 응답자들의 동의정도를 조사한 결과 가장 정 인 망은 

‘외국인 투자 증가’와 ‘국내산업의 로벌 경쟁력 증가’ 고 가장 부정 인 망은 ‘경쟁력이 약한 

산업의 도태’와 ‘소득양극화’로 나타났다. 이 외에도 응답자의 50%이상이 동의한 항목은 ‘선진 인 

사회제도 정착’, ‘소비자 혜택증가’, ‘우리경제의 미국 속’, ‘특정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상승’ 등이었

다. 이런 사회경제  변화에 응하기 해 응답자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방안은 ‘소비자안

기  강화’, ‘검사검역 강화’, ‘생산지 표시’, ‘품질인증표시’,‘소비자정보제공’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. 

소비자들이 세계 무역시장 변화와 체 인 유불리를 따져 한미FTA를 정 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

많기는 하지만 동시에 안 과 품질문제, 소비자선택문제에 해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.




